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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3월 22일 주일 설교입니다.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마가복음 9:21~24 / 새찬송가 280장 (통일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1. 사랑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성’도 갖고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에게 섬세한 분

별력을 줍니다. 섬세한 분별력은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내고 

악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을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사도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 보

다 더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했습니다(고전12:28-31). 실로 사

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입니다(고전13:13). 사랑이 왜 믿음보다 

좋을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

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치 영혼의 무게와 같습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것에 기울어집니다. 그러

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달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 사랑의 출발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과 원동력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

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려

면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

랑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시

103:13,14),(엡2:4,5),(시117:1,2).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으며 둘 다 에덴에서 추방되어 그들의 근원인 땅을 갈면서 먹고 살게 되었

고 영생을 위한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3:21).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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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밖에 받을 것이 없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

니다(히4:15,16).  

3. 우리가 주님께 우선 간구해야 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간구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 즉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이전에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서’ 라고 간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마가복음9:21-23). 그래야 비로소 주님께

서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세어질까만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하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자 즉 불쌍히 여김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시51:17). 그리고 세리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

추는 사람입니다(눅18:10-14).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

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남

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미5:7). 

   

< 적용 & 실천 >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해야합니다.  


